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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타트업 A 는 다음 달에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런칭하기로 했습니다. 런칭이 늦어지는 경우 전체 

사업 일정에 차질이 벌어지는 상황이어서 더 이상 미루기 어려웠고 이를 위해서 금융감독원을 통한 

금융위원회 등록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. 금감원 담당자는 이번에 런칭하는 서비스 내용이 포함된 

정관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. 새 서비스 내용이 정관에 반영되어 있지 않던 스타트업 A 는 

정관개정을 위해 급히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. 

변호사는 정관을 개정하려면 주주총회가 필요한데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를 먼저 

개최해서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스타트업 A 의 정관에는 이미 "이사회를 

소집하기 일주일 전에 이사 및 감사들에게 이사회 소집을 통지해야 한다"고 정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

일주일 뒤에나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

스타트업 A 가 급한 사정을 설명하자 변호사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얻으면 이사회 소집 

통지는 생략할 수 있다고 알려 주었습니다. 그런데 3명의 이사 중 기타비상무이사 1명은 부산에 살고 

있었으므로 이메일을 통해서 이사회 소집 절차 생략 동의서를 보내서 어렵사리 이사회 소집 절차 

생략 동의를 받았습니다. 

다음 단계로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했는데 변호사는 주주들에게 2 주 전에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해야 

하지만 다행히 스타트업 A 는 자본금이 10 억 원 미만이었으므로 10 일 전에 통지하면 된다고 

설명했습니다. 이번에도 그럴 시간이 없다는 점을 변호사에게 말하자 변호사는 스타트업 A 가 주주들 

전원으로부터 동의를 얻으면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생략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

설명했습니다. 그런데 스타트업 A 의 주주는 20 명이나 되었고 그중 일부는 해외에 있었으며, 일부는 

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.  

결국, 스타트업 A 는 주주들로부터 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를 받지 못해 10 일 이후에야 

주주총회를 소집했고 그제야 정관을 개정했습니다. 물론 서비스 런칭도 그만큼 늦어졌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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